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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(9.4)

1. 한국의 지소미아(GSOMIA) 종료 결정 관련

 □ [미국 전문가 반응]

 -  마크 리퍼트(Mark Lippert) 전 주한 미국대사는 서울에서 열린 ‘국제해

양력 심포지엄’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미국이‘강한 우

려와 실망’을 표시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1)

 o 지소미아와 관련되어 ‘북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. 평양이 위협적이지 

않다거나 미국이 평양을 무시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주고 싶지 않다’며 

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

 o ‘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역학관계가 바뀌고 있고, 이것이 앞으로 수십년 

간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’이라며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파트너십 구

축의 필요성을 역설

2. 일본 수출규제 관련 

 □ [미국 전문가 반응] 마틴 슐츠(Martin Schulz) 후지쓰 연구소 연구위원은 

‘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당분간 지속되어야만 하지만, 경제에 

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(will not hurt too much)’이라는 입장2)

1)「리퍼트 전 미 대사 “아태지역 근본적 변화…한미동맹에 더 유리”」『한겨레』(2019. 9. 3).

2)「Japan's export restrictions on South Korea are meant to sting: Economist」『CNBC』(2019. 8. 30).


